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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재판요지 ]

망인을 치료한 의사 등의 의학적 소견이 망인의

적혈구감소증은 정도가 경미하여 심장사의 유발

원인이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거나 사망

원인인 돌연심장사와는 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

판단하고 있는 사실, 돌연심장사란 심장질환에 의

해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난 후 한 시간 이내에

의식을 잃게 되면서 자연사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

다. 그 발병의 가장 많은 원인은 관상동맥질환이

고, 이러한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나이, 흡

연, 음주, 비만 등이 있으며, 망인의 경우와 같이

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

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, 망인의 돌연심장사가 업

무상의 과로나 유기용제 중독에 의하여 초래되었

다거나, 유기용제 중독에 의하여 망인의 기존질환

이 자연경과를 초월하여 현저하게 악화되어 사망

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, 달리

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

만한 증거가 없다.

[ 주 문 ]

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

한다.

[ 이 유 ]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 

원심은, 망 홍○○가 1987. 11. 25 울산에 있는

○○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00.

1. 21 17:00경 집에서 복통으로 약을 복용한 후 경

련을 일으켜 ○○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같

은 날 18:11경 사망하였고, 사체검안결과 돌연심

장사로 추정된 사실,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

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유족보상일

시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, 피고는 망

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고,

망인의 기존 질병인 유기용제에 의한 적혈구감소

증과 사망원인인 돌연심장사와는 그 관련성이 알

려진 바 없으며, 기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

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

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

사건 처분 사실을 인정한 다음, 망인이 ○○주식

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적혈

구감소증으로 요양한 바 있는데, 이러한 유기용제

중독이 원인이 되어 돌연심장사에 이르게 되었다

고 보아야 하고, 설사 기존질환인 간장질환에 의

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, 유기용제 중

독에 의한 증상으로 간장질환이 자연경과를 초월

기존 질병인 유기용제에 의한

적혈구감소증과 사망원인인 돌연심장사와는

그 관련성이 알려진 바 없고 기타 의학적

소견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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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서 현저하게 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

여, 그 채택 증거들로 망인이 1965. 5. 7생으로 ○

○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도장부서에서 근무하였는

데, 1996년경 특수건강검진에서 유기용제에 의한

적혈구감소증 진단을 받고 1997. 2. 17부터 의장

부서로 보직이 변경된 사실, 망인은 1996. 12. 6

유기용제 중독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1997. 4월경

부터 1998. 4. 19까지 요양을 하였고, 복직한 후에

도 사망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인 진료를 받아온 사

실, 한편 망인의 1995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10

여차례의 신체검사결과, 계속하여 알콜성 간질환,

빈혈질환 요관찰의 증상을 보였던 사실, ○○주식

회사는 간장질환 등을 이유로 3회에 걸쳐 망인에

대한 건강관리차원에서 야간, 연장, 특근 등의 잔

업을 금지하는 작업시간제한조치를 하고, 08:00

부터 17:00까지만 근무하도록 하였으며, 망인은

1999년경에는 연∙월차 29일을, 2000. 1월경에는

연∙월차 10일을 각 사용한 사실, 1997. 12. 19 ○

○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망인이 소주 2병,

맥주 1병 정도를 매일 1년간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

고, 망인은 알콜성 간질환을 지니고 있음에도 평

소 1회 소주 2홉들이 1병 이상, 1주일에 2~3회 음

주를 하였으며, 담배는 1일에 한 갑을 피워온 사

실, 망인을 치료한 의사 등의 의학적 소견이 망인

의 적혈구감소증은 정도가 경미하여 심장사의 유

발원인이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원

인인 돌연심장사와는 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

단하고 있는 사실, 돌연심장사란 심장질환에 의해

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난 후 한 시간 이내에 의

식을 잃게 되면서 자연사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는

데, 그 발병의 가장 많은 원인은 관상동맥질환이

고, 이러한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나이, 흡

연, 음주, 비만 등이 있으며, 망인의 경우와 같이

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

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

인의 돌연심장사가 업무상의 과로나 유기용제 중

독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거나, 유기용제 중독에 의

하여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를 초월하여 현

저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

다고 할 것이고, 달리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

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

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바, 관련 증

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, 위와 같

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

고,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

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

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

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[ 결 론 ]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

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

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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